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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와 마음의 길

그 곳에 소나무가 서 있다. 눈을 맞으면서 우뚝 서 있는 모습에는 기상이 넘친다. 서

있는 곳이 바위여서 더욱 그렇다. 기름진 딸도 아니요, 포근하게 감싸는 방패막이도

없다. 바위라는 척박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감당해야 하는 고난은 크기만 하다.

몰아치는 바람을 묵묵히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다.

눈이 소복이 쌓여 있는 소나무의 모습에서 아픔이라든가 괴로움은 찾아볼 수가 없다.

고통은커녕 오히려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고 있다. 하얀 눈은 서설이 되어 보는 이이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불만도 없고 슬픔도 없다. 파란 하늘을 향해 치솟은 모습에서는

자랑스러움만이 배어나고 있었다.

어디에서 오는 힘일까?

나무는 자기가 서 있을 곳에 서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곳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면 그렇게 당당하지 못할 것이다. 바위 위가 자신의 자리임을 의심하지 않기에

빛이 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그 곳이 싫다고 한다면 그렇게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처한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 곳에 적응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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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되돌아보게 된다. 인생은 마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디. 그 길은 꼭 가야만 하는 길이다.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걸어가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원하는 길만을 갈 수도 없다. 만약 바라는 곳만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다면 인생은 고행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젊었을 적에는 팔자나 운명을 믿지 않았다. 의지만 있으면 해내지 못할 것이 없다고

믿었었다. 그러나 살다보니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 바로 정해져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원하는 길을 찾아 발버둥을 쳐보아도 결국은 정해져 있는 길을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한 것이다.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나를 원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내가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해야 한다. 원하는 곳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다면, 그

것은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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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길이란 바로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며 나를 원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아내는 일이다. 그 곳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것은 기쁨이요 희열이다. 그 것은 시간과 일 그리고 삶의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눈 맞은 바위 위의 소나무를 바라보면서 인생을 생각한다. 걸어온 길을 돌아다보며

걸어가야 하는 길을 생각하게 된다. 노력을 통해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마음의 길을 찾아 떠나는 기쁨에 취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인생에 있어서 자유를 느낄 수 있다면 그 것은 바로 행복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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松と心の道

そこに松が立っている。雪に打たれながら毅然と立っている姿には気性があふれる。立っている所

が岩なのでなおそうだ。良い土でもないし、なごやかにくるむ盾もない。岩という不毛のところに根

をはっているから絶えなければならない苦難は大きいだけだ。吹きつける風を黙黙と全身で受け

ている。

雪がうず高く積もっている松の姿で痛みとか苦しさは見ることができない。苦痛どころかむしろ楽し

さと喜びがあふれている。白い雪は聖除になって見る人の心をときめくようにする。不満もなくて悲

しみもない。青空を向けて聳えた姿では頼もしさだけが染み出ていた。

どこから来る力だろうか？

木は自分が立っている所に立っているからだという気がする。その所の願う所ではないならそんな

に堂々ではないだろう。岩の上が自分の席なのを疑わないから輝くことができるのだ。もしその所

が嫌いだであればそんなに満足に思うことができないだろう。置かれた環境を受け入れてその所

に適応したからだでし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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松を通じてどんなに生きて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なのかを振り替えて見るようになる。人生は

心の道を歩いて行く過程である。その道は必ず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道だ。願わないと言って歩

いて行かざるを得なくてまた望む道のみを行くこともできない。もし望む所のみを向かって歩いて

行くことができたら人生は苦行ではないだろう。しかしそれは不可能な事だ。

若かった時には生れ付きや運命を信じなかった。意志さえあれば出来ないことがないと信じた。し

かし暮して見ると自然に悟ることができることがある。それは決まっている道があるというのを。願う

道を捜して頑張っても結局は決まっている道に行っている私を見つけたのだ。

私が立っ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場所がどこなのかを正確に分からなければならない。私が願う道

ではなく私が願う道を捜さなければならない。私を要する所に私が寄与するように準備して努力し

なければならない。願う所で用意ができていなくて何の力をつくすことができなければ、それは間

違ったのが明らか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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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の道と言うのはまさに私が立っている所がどこなのかを分かって、行く過程で私を願う所がどこ

なのかを分かる事だ。その所を正確に把握して願う事ができたらそれは喜びであり喜悦だ。それは

時間と仕事そして生のすべてのもので、自由になることができる方法だ。これよりもっと良いことが

できない人生になるのだ。

雪が積もった岩の上の松を眺めながら人生を思う。歩いて来た道を振り替えながら歩いて行かな

ければならない道を思うようになる。努力を通じてやりがいを得ることができる永遠に何なのかを分

かるようになる。心の道を捜して旅をする喜びに酔って真正な自由が何なのかを悟るようになる。

人生において自由を感じることができたらそれはちょうど幸せではないか。


